
- 1 -

[Vol.64] 2025.01.23.(목). (조사 기간 2025.01.16~2025.01.22)

수소·UAM·우주산업 관련 주간정책 동향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수소·에너지'도 신성장 稅특례…소부장 반도체 전략기술에 HBM 등 추가 (2025.01.16)

-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수소와 에너지 관련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최대 40% 세액공제 

혜택 제공

- 선박용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기술, 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기반 수소 

생산 기술,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 등 3개 기술이 새롭게 추가되어 

일반 R&D보다 높은 공제 가능

- 반도체·바이오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확대되어 소부장 고대역폭메모리 관련 

기술에 대한 R&D 비용도 최대 50% 세액공제가 가능해짐. 이는 반도체 산업 수주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

□ 액화수소 충전소·드론 속도…정부, 연내 법적 근거 마련한다 (2025.01.16)

-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 생태계 확장을 위해 액화수소 충전소와 드론 상용화에 속

도를 내기로 결정. 현재 임시 안전 기준에 따라 실증사업이 진행 중인 두 분야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

- 산업부는 연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액화수소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 액화수소 충전소 관련 규제는 상반기, 드론 관련 규제는 하반기에 각각 마련될 예정

- 작년 기준 상용 액화수소 충전소는 전국에 누적 14개소, 기체수소 충전소는 42개

소가 구축. 액화수소 드론은 재난·구조 현장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체수소 드론보다 더 먼 거리의 비행이 가능한 장점

지자체

□ 밀양시, 나노산단 내 수소충전소 개소로 친환경 도시 도약 (2025.01.16)

- 밀양시가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수소충전소를 개소하며 친환경 정책과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 충전소는 한국가스안전

공사의 완성검사와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시간당 120kg의 충전용량으로 승용차 24대 

또는 버스 4.8대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한 상태

-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가스기술공사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고 연중

무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기로 결정. 이는 지역 내 수소차 이용자들

에게 편리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고 청정에너지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반시설

로서의 역할 수행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4100158.20250116170045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311.20250116173645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861.2025011615545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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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시는 수소충전소 개소를 계기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친환경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며, 밀양시 거주자가 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33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수소차 보급 정책을 추진할 예정

□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경제성·타당성 없이 추진" 논란 (2025.01.16)

- 창원시의회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중간보고를 통해 허성무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

되어 총체적 실패에 직면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 약 1000억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된 

대형 공공사업임에도 경제성과 타당성에 대한 기본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

- 특위는 사업시행법인이 진행 중인 814억원 상당의 액화수소플랜트 구축계약이 필수

절차인 시운전과 현장시험을 거치지 않아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 

또한 PF 대출 담보 제출 과정에서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방출연기관의 

사업시행법인 재출자가 불가능함에도 이를 승인한 사실도 확인

- 사업 실패의 책임을 두고 담당부서와 창원산업진흥원이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책

임회피성 발언을 반복하고 있어 문제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 특위는 관련 

증인들의 위증 및 책임회피성 발언을 규탄하며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

□ 광양시장 "철강산업 회복 기대…수소도시로 선도할 것" (2025.01.16)

- 정인화 광양시장은 전남CBS '시사포커스' 신년대담에서 철강산업의 회복을 예상

하며, 광양제철소가 고급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올해 광양시는 '평생 살고 싶은 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미래 신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확충, 청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농촌 환경 

조성을 주요 목표로 제시. 특히 3년 연속 인구 증가를 이끌어낸 일자리와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수소도시 조성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80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수소 생산, 활용,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계획. 광

양제철소의 수소 환원 제철 기술 도입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목표로 하는 

등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 계획

□ 일반수소 입찰시장 제도 개선 나선다 (2025.01.16)

- 충남도가 탄소중립산업센터에서 일반수소 발전시장 입찰 방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를 

다른 지역보다 낮게 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간담회를 마련. 산업부는 분산 에너지 

확대 방침에 따라 계통평가 배점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

-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 발전 공기업, 지역 가스 

사업자, 연료전지 전문 기업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

- 충남 등 전력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 일반수소 발전사업을 할 경우 계통평가 

점수도는 도내 사업을 준비 중인 발전사, 가스사, 관계기업과 함께 연료전지 발전 

확대 방안과 타 법에 의한 수소 입찰시장 예외 적용 등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 

향후 청정수소 입찰제도 개선 방안도 발굴하여 도내 친환경 발전 기반을 조성할 계획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500051.20250116190905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4100058.20250116115349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400101.2025011611574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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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일반수소 발전시장 입찰 방식 개선 속도 (2025.01.16)

- 충남도가 일반수소 발전시장 입찰 방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 중부·서부·동서발전 등 발전 공기업, 제이비·미

래엔서해에너지 등 지역 가스 사업자, 연료전지 전문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

- 간담회에서는 충남 등 전력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일반수소 발전사업 추진시 불리

하게 작용하는 계통평가 점수 문제를 개선하고자 논의. 산업부의 분산 에너지 확대 

방침으로 계통평가 배점 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방안을 모색

- 도는 도내 연료전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분산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청정수소 입찰제도 개선 방안도 발굴하여 도내 

친환경 발전 기반을 조성할 계획

지자체

□ 국내 최초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개점휴업 (2025.01.16)

- 창원 액화수소플랜트가 1년 전 준공됐으나 여전히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 섣부른 사업 

추진으로 당초 세웠던 판매 계획이 틀어지고 PF 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 혈세 낭비 우려

- 하루 5t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는 총사업비 약 1000억 원을 투입해 

2024년 1월에 준공되었으나, 실제 판매 실적은 전무한 상태. 연간 50억 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

- 창원산업진흥원 관계자는 규제 특례를 통한 액화수소충전소 건설과 SK·효성 등과의 물량 

공급 논의를 통해 수요처 확보에 노력 중이며,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

□ 국내 최초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개점휴업 (2025.01.16)

- 창원 액화수소플랜트가 1년 전 준공됐으나 여전히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 섣

부른 사업 추진으로 당초 세웠던 판매 계획이 틀어지고 PF 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 

혈세 낭비 우려

- 하루 5t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는 총사업비 약 1000억 원을 투입해 

2024년 1월에 준공되었으나, 실제 판매 실적은 전무한 상태. 연간 50억 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

- 창원산업진흥원 관계자는 규제 특례를 통한 액화수소충전소 건설과 SK·효성 등

과의 물량 공급 논의를 통해 수요처 확보에 노력 중이며,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

□ 남양주, 친환경 수소에너지 활용 프로젝트 추진 (2025.01.19)

- 남양주시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청정도시 실현을 위해 수

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 유기성폐기물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는 

자원순환 기반의 친환경 수소에너지 생산이 주요 목표

- 2025년 수소 생산 및 공급설비 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턴키입찰을 발주할 예정

이며, 2026년 착공해 2028년 수소 생산 공급을 목표로 진행. 특히 시설 및 기술기준 

준수를 위한 안전관리규정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

- 남양주 수소도시는 2022년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4년 1월 한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751.20250116134448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500701.20250116181339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500701.20250116181339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861.202501190944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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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국토지주택공사와 수소도시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 시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목표

□ 서울시, 수소차 구매 지원 시작…'넥쏘' 대당 2950만원 (2025.01.19)

- 서울시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7.6%를 차지하는 수송부문 개선을 위해 수소차 구매 

지원을 시작. 2016년부터 시작된 시범 보급으로 지난해까지 3333대의 수소차 

보급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약 86억원을 투입해 수소 승용차 160대와 수소 버스 

10대를 보급할 예정

- 수소차 구매시 시·국비 총 2950만원의 보조금과 함께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

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및 고속도로 통행료 4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

- 현재 서울 시내에는 수소 승용차 충전소 10개소, 총 14기가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한 

가용 충전량은 6120대 규모. 향후 수소 차량 증가에 대비하고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충전소를 꾸준히 확충할 계획

□ 완주군 수소기업 BTE, 미국에 460억 수출 계약 (2025.01.19)

- 완주군의 수소기업 ㈜BTE가 미국 수소 솔루션 기업 H사와 3,500만 달러(약 460억 원) 

규모의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수출 계약을 체결. 2020년 11월 창업한 수소 

스타트업 기업으로 완주군에 수소 제품 양산 공장을 건설 중

- 완주군은 '2030 수소도시 완주, 국제도시로 도약' 비전을 세우고 수소특화 국가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2,000억 원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 중. 탄소융복합소재 규제자유

특구 사업을 통해 대용량 수소저장운송용기 개발 사업도 육성

- 현재 일진하이솔루스, 아헤스, 덕산에테르시티 등 수소전문기업 3개사와 비나텍, 

플라스틱옴니엄, 가온셀 등 예비수소전문기업 3개사 등 1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우석대학교와 협력해 완주수소연구원도 개원 예정

□ 경북도, 포항서 원자력 수소산업 육성 미팅 데이 열어 (2025.01.20)

- 경북도가 포스코 국제관에서 원자력 및 수소 기업육성 방향을 모색하고, 도내 

기업의 당면 현안 과제와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원자력·수소 산업 육성 미팅 

데이'를 개최.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25개 도내외 기업이 참석

- 주요 안건으로 소규모 기업의 원자력·수소 관련 기술 인증 및 규제 해소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앵커기업과 협업 및 정보 교류, 원자력·수소 분야 테스트베드 지원 등이 논의됨

- 경북도는 2024년 원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비 22억 지원을 통해 개발품 납품·

시제품 제작·각종 인증획득의 기술개발 12건과 특허 출원 관련 판로개척 1건 등의 

성과를 달성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4101008.20250119111627002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600601.20250119193604003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501101.202501201634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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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M 분야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국가 수소특화단지 지정·관광산업 육성 … 지역소멸 극복" (2025.01.21)

- 권정복 삼척시의회 의장은 삼척시가 국가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 수

소경제를 선도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중

심지로 자리매김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계획

- 수소 관련 첨단 기술개발 및 생산 거점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 또한 동해안의 절경과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컨텐츠를 

개발하여 글로벌 관광지로 성장을 목표

- 지역 발전소 산업을 활용한 풍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산업과 대규모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산업,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을 육성해 

에너지 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 계획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 (해당 없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국가 수소특화단지 지정·관광산업 육성 … 지역소멸 극복" (2025.01.21)

- 권정복 삼척시의회 의장은 삼척시가 국가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선도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계획

- 수소 관련 첨단 기술개발 및 생산 거점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 또한 동해안의 절경과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컨텐츠를 

개발하여 글로벌 관광지로 성장을 목표

- 지역 발전소 산업을 활용한 풍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산업과 대규모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산업,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을 육성해 

에너지 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 계획

□ 우주항공청, 2025년 신년인사회서 경쟁력 제고 다짐�(2025.01.17)

- 우주항공청이 2025년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여 우주항공업계 산·학·연·관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751.2025011712002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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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관계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도약을 다짐. 윤영빈 청장은 2025년 

우주항공산업이 민간주도 성장과 신흥국의 약진으로 국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 윤 청장은 누리호 4차 발사를 비롯한 발사체 개발, 미래항공기 개발, 첨단위성 개발, 

위성 활용 등 전 영역에 걸친 민간주도 우주항공 경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 

재사용발사체 기술 개발과 항공 가스터빈엔진 국산화 기술 개발도 추진

- 세계 최초 L4 지점 우주관측소 구축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기획하여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산·학·연과의 지속적인 교감을 통해 인프라,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전 분야에서 우주항공의 저변을 확대할 방침

□ 항공우주산학융합원, 항공산업 데이터 기반 조성에 앞장�(2025.01.19)

-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강원산학융합원과 항공안전, 드론, 도심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조성에 협력하기로 합의. 항공

산업 및 인공지능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협약은 국토교통부의 '빅데이터 기반 항공안전관리 기술개발 및 플랫폼 구축' 

사업의 R&D 성과 활용 방안 마련과 항공분야 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공동 연구 

진행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함

- 기관들은 항공산업 및 인공지능 관련 연구사업·현안과제에 대한 상호 자문, 학술 

및 교육활동 지원, 연구자료와 보고서 공유·활용·교류, 신규 연구개발 사업 발

굴을 위한 공동 노력을 추진할 예정

□ 우주항공청, 누리호 4차·차중위 3호 하반기 발사 계획 발표�(2025.01.21)

- 우주청이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우주수송 기술 다변화 및 임무 확장을 위한 

궤도수송선 등 선행기술 연구 착수 계획을 밝힘. 하반기에는 민간기업(한화에어로스페

이스) 주관의 누리호 4차 발사를 통해 민간주도 우주수송 전환기를 마련할 예정

- 차세대중형위성 3호 및 다목적실용위성 6호·7호 발사, 천리안 5호와 저궤도위성

통신기술 개발 사업 착수, 다목적실용위성 8호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추진. 8월에는 우주소자·부품 검증용 위성개발 로드맵을 제시

- 세계 최초 우주망원경 스피어X를 NASA와 공동 개발하여 2월 실증 착수 예정이며, 

제4라그랑주점 태양권 우주관측소 구축사업 기획과 함께 NASA와 협력하여 9월 달 

우주환경 모니터 실증도 계획

□ 우주항공청, 올해 R&D 예산 8064억 투입 계획 발표�(2025.01.22)

- 우주항공청이 전년 대비 43.3% 증액된 8064억 원 규모의 2025년 R&D사업 시행계획을 확정.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고도화, 달착륙선 개발 등 주요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

- 산하기관 운영비와 시설지원비로 1874억 원을 배정하고, 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 

우주위험대응체계 구축,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개발 등에 각각 100억 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

-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264억 원), 우주산업클러스터 삼각체계 구축(230억 원)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200401.20250119125200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7100501.20250121120233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311.202501220943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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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등을 지원하며, 누리호 고도화(1478억 원), 차세대 발사체 개발(1508억 원), 달착륙선 

개발(450억 원) 등 주요 프로젝트도 추진

지자체

□ 순천시, 문화·우주·바이오산업 3대 경제축으로 2025년 업무 추진�(2025.01.16)

- 순천시가 '2025 주요업무 실행계획 보고회'를 통해 문화·우주·방산, 바이오산업을 

3대 경제축으로 설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류도시 도약을 위한 준비를 시작. 

경제활력, 민생안정, 도시경쟁력 3개 분야로 나누어 실행계획과 정책을 점검

- 경제활력 분야에서는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 조성과 콘텐츠 기업 이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우주·방산산업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 육성, 승주읍 일원에 

620억 원을 투입한 그린바이오 혁신거점 조성을 계획

- 시는 지난해 기회발전·교육발전·문화특구 3개 특구 지정, 전남 인구 1위와 예산 

1위, 시 단위 청렴도 1위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활성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의

료체계 개선, 복지 강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

□ '우주 도시' 고흥, 작년 관광객 566만 돌파...11% 증가�(2025.01.16)

- 고흥군이 2024년 한 해 동안 566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전년 대비 약 11% 증가를 

기록. 이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주, 과학이라는 특별한 테마를 활용한 다각적 

홍보와 마케팅 전략의 결과로 평가

- 쑥섬이 전년 대비 95% 증가율을 보이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봉래산과 

팔영산 자연휴양림도 각각 45%, 43%의 증가율을 기록. 팔영산 권역은 전체 관광객의 

35%를 유치하며 고흥관광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 고흥군은 2030년 방문객 1천만 명 달성을 목표로 우주과학열차, KTX 연계 상품 등 

우주항공 중심도시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상품을 확장하고,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확대 등 다양한 콘텐츠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

□ 김포시-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MOU 체결로 경제도약 발판 마련(2025.01.18)

- 김포시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우주항공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 협회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

페이스 등 120여개의 회원사가 참여

- 협약을 통해 우주항공 산업의 생태계 조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유치, 인

재양성 및 취업 연계, 교육 및 훈련 지원, 연구개발 및 컨설팅, 전시회 및 홍보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

- 김포시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와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첨단산업 

도시로의 변화를 추진 중이며,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를 통해 16조2000억 원의 생

산효과와 11만9000여 명의 고용 창출을 전망

□ 우주항공·남해안관광 중심지로 사천공항 도약 계획...국제공항 승격 필요성 제기(2025.01.19)

- 경상남도가 사천공항의 기능 재편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시군, 한국항공공사, 공군 

제3훈련비행단, 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4100058.20250116100750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600201.20250116194050002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4104008.20250118094900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4100058.2025011909593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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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석유관리원, 최춘식 이사장 취임…"바이오·수소 등 미래에너지 선도" (2025.01.20)

- 한국석유관리원이 제16대 신임 이사장으로 최춘식 전 국회의원의 취임식을 개최. 

최춘식 이사장은 군, 자치단체, 국회 등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석유관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끌어낼 적임자로 평가

- 기관의 핵심 업무인 석유 품질·유통 관리와 함께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보급 확대와 

수소 유통전담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 미래 에너지를 선도하는 공공기관

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

- 석유관리원은 지난 41년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석유유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앞으로도 미래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

□ 환경부, 통근용 수소버스 도입 확대 (2025.01.22)

- 환경부가 원더모빌리티, 삼성물산, 효성하이드로젠, 현대자동차 등과 '수소 통근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통근용 수소버스 도입 확대로 대기환경 오염물질 

저감과 ESG 실천, 쾌적한 통근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반영을 위한 의견 수렴과 안전 운항 강화 방안을 논의

- 도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남해안관광개발, 항공 MRO 산업 

성장 등 항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천공항 기능재편 연구용역을 추진 중. 

도민 74.4%가 국제공항 승격 필요성에 동의

- 도는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사천공항 터미널 증축·활주로 연장 

등 기능 재편과 국제공항 승격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

□ 경남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위한 광역계획 수립...용역 착수�(2025.01.21)

- 경남도가 우주항공청과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 및 워킹그룹 킥오프회의'를 개최. 공간계획, 산업생태계, 인력양성, 문화관광, 

투자유치 등 분야별 전문가 15명의 워킹그룹을 구성

- 연구용역은 광역적 차원의 거점지역 전략적 공간계획, 주변지역 기능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적 차원의 우주항공산업 초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슈퍼클러스터 

구축계획을 포함

- 산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들과 

협업하여 세계 유일의 한국형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할 예정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4100078.20250120113215002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751.20250122160028002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4100608.2025012115440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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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M 분야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원더모빌리티는 현재 수소버스 51대를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250대, 2030년까지 

2000대로 확대할 계획. 환경부는 전국에 수소버스 누적 1727대를 보급했고, 수소

상용차용 충전소는 누적 60곳(152기)을 구축

- 환경부는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수소버스 

정비센터 설치 의무화 규정을 도입하고, 충전과 정비 등 수소버스 운행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

지방기관 - (해당 없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KCL, 美 ASTM과 우주항공 표준 협력 강화 합의�(2025.01.20)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미국 ASTM과 우주항공 분야 글로벌 표준 경

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우주항공 분야를 시작으로 전 산업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할 계획

- KCL은 2023년 9월 우주항공 분야 유일한 정부 표준협력개발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우주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와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추진시스템 평가센터 구축사업을 진행 중

- 양 기관은 정기적인 공동 컨퍼런스 개최와 ASTM 기술위원회 참여를 통해 표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표준·인증시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AI·반도체·우주 등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 강화�(2025.01.22)

- 중소벤처기업부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23일부터 순차적

으로 모집 시작. 올해는 세부 프로그램을 마이크로 초격차(60개사), 초격차(182개사), 

비욘드 초격차(15개사) 등 3단계로 구분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7100501.20250120151759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201.2025012212043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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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 주요 내용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선발된 초격차 스타트업은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2년간 5억원의 

R&D 자금 등 기업당 최대 1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과 수출 연계 지원도 제공

- 2023년부터 선발된 407개의 초격차 스타트업은 지원 전 대비 매출 30.3%, 누적 투자액 

16.7% 증가를 기록했으며, 12개사는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상장에 성공

지방기관 - (해당 없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KG모빌리티-피니아, 수소 엔진 개발 위한 기술협력 계약 체결 (2025.01.16)

- KG모빌리티가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피니아와 수소 엔진 공동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하며 친환경 기술 개발에 박차. 산업통상자원부의 'CO2 제로 

저비용 소형 상용수소엔진차량 개발' 국책과제를 피니아 및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함께 수행할 예정

- 이번 협력을 통해 KGM의 디젤 엔진과 피니아의 연료분사장비 시스템 및 ECU 

기술을 결합하여 NOx 배출량 규제 수준 만족과 주행거리 500km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는 다목적 수소 엔진 개발을 진행. 엔진과 차량의 기본 설계부터 성능 

개발,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기본 설계까지 단계적으로 협력

- 개발된 수소 엔진은 차량뿐만 아니라 건설 기계와 산업용 기계에도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 KGM은 독보적인 내연기관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 엔진을 활용한 

대체연료 시장 개척과 친환경 픽업 시장 확대 등 내연기관 틈새 시장을 공략할 계획

□ "55조 시장 잡아라"…'수소 선박' 기술 선점 나선 K조선 (2025.01.17)

- HD한국조선해양이 액화수소 탱크 관련 국제 선급 승인을 연이어 획득하며 수소 

선박 기술 개발에 박차. 로이드선급 등 국제선급협회 소속 4개 선급으로부터 액화

수소 탱크의 진공단열 기술에 대한 기본승인을 획득하고, 노르웨이 선급으로부터 

용접 절차 승인도 완료

- 수소는 대표적인 미래 청정 에너지원으로 수요가 늘면서 대규모 운송이 가능한 수소 운

반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HD한국조선해양은 선박 운항 중에도 영하 253℃의 극

저온 환경에서 액화수소 탱크의 단열 공간을 진공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 국제에너지기구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수소연료전지와 수전해 시장 규모가 

2023년 2조5000억원에서 2030년 17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2040년에는 시장 

규모가 5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4101008.20250116093844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4101008.202501170841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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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덴티움, 수소경제와 AI 융합… 지르코니아 기반 기술 혁신 나서 (2025.01.20)

- 덴티움이 치과용 소재인 지르코니아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분산발전용 연료전지 및 

수소생산용 수전해 설비의 핵심 부품 개발에 집중.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고온수

전해 핵심부품 제조기술 개발' 과제의 총괄기관으로 선정

- 국내 20여개의 전문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덴마크 공대와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등 국제적 연구기관들과도 협력하며 기술의 신뢰성을 강화할 계획. 향후 

고온 및 저온 수전해용 핵심부품 모두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

- 지르코니아는 고온에서 산소 이온을 흡수하거나 전도하는 특징을 지녀 산소가스 

센서와 연료전지의 전해질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저온에서는 화학적으로 안정한 

특징을 활용하여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는 분리막 코팅 소재로도 활용

대학교

□ "글로벌 수소도시 완주 도약" 완주수소연구원 개원 (2025.01.22)

- 완주군이 우석대학교와 함께 완주수소연구원을 개원. 연구원은 완주군 수소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 개발, 현안 사업 추진, 기업과의 상생네트워크 운영, 수소 

전략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계획

- 개원식에서는 최근 수소연료전지 460억 원 미국 수출 계약을 체결한 심규정 ㈜

BTE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 우석대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소산업의 활

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 개발 및 현안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

- 수소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우석대학교는 지역의 기업 및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수소산업의 선도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계획

해외

□ "트럼프 시대, 태양광은 영향 없어…해상풍력·그린수소 타격" (2025.01.22)

-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따른 재생에너지 성장 전망에서 태양광 등 이미 경제성을 

갖춘 분야보다는 해상풍력, 그린수소 등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됨. 

PwC 전문가들은 기술 분야별로 선별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

- 블루수소, 원자력, 태양광 등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대적으로 경

제성이 떨어지는 해상풍력이나 그린수소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 셰일가스 증산

으로 인한 미국 내 가격 하락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는 일자리와 투자, 에너지 원천 개발에 영향을 

주는 만큼 전면 폐지보다는 일부 조정이나 기준 강화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

□ "이것까지 쫓아와?"…수소용 가스터빈도 中에 맹추격 (2025.01.22)

- 수소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빠른 속도로 추격 중. 중국 터빈 제조사 

밍양이 30MW급 순수 수소터빈 점화에 성공했으며, 중국연합중공업가스터빈기술이 

300MW급 대형 가스터빈 점화에도 성공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701.20250120161022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600901.20250122132331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311.20250122111522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701.202501221201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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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M 분야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해당 없음)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블루오리진 대형 로켓 '뉴글렌' 첫 발사...우주 시장 진입�(2025.01.16)

-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기업 블루오리진이 대형 로켓 '뉴글렌'을 성공적

으로 첫 발사. 로켓은 발사 후 약 1분 39초에 최대 압력 지점인 '맥스큐'에 도달했

으며, 3분 후 1단과 2단이 무사히 분리되었으나 1단의 해상 바지선 착륙은 실패

- 궤도 우주선 '블루링 패스파인더'를 실은 2단은 목표 고도에 성공적으로 진입. 2

단과 블루링은 분리하지 않고 6시간 동안 함께 궤도를 돌며 통신 기능과 안전성 

등을 확인하는 임무를 수행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아직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막강한 시장 구매력을 앞

세워 해외 업체들과 기술 협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 또한 항공용 

가스터빈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에서도 빠른 추격이 예상

- 전문가들은 중국이 개발한 수소터빈이 30MW로 소형이라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기술 개발 속도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 중국의 글로벌 시장 입지와 

기술 개발 속도를 고려할 때 업계 예측보다 빠른 추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기타 - (해당 없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해당 없음)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401.202501161708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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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뉴글렌은 높이 98m, 지름 7m의 대형 로켓으로, 스페이스X의 팔콘 9보다 2배에 

가까운 추력을 내며, 지구 저궤도까지 45t의 탑재 중량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BE-4 엔진은 팔콘9보다 효율이 높고 25회 

재사용이 가능한 장점

□ 스페이스X '스타십' 7차 시험비행 실패...통신두절로 우주선 상실�(2025.01.17)

- 스페이스X의 차세대 우주선 '스타십'이 7번째 시험비행에서 실패. 1단 로켓 '슈퍼 

헤비'의 원점 회수에는 성공했으나, 2단 '스타십'의 엔진이 꺼지며 발사 8분 후 

통신이 끊기며 우주선을 상실

- 발사 후 2분 42초에 고도 약 67km에서 1단 로켓 슈퍼 헤비와 분리에 성공했으며, 

슈퍼 헤비는 6분 53초 만에 발사대 '메카질라'로 귀환. 그러나 스타십은 발사 7분 

40초부터 엔진이 순차적으로 꺼지기 시작

- 한편 전날 발사된 블루 오리진의 '뉴 글렌'도 첫 발사에는 성공했으나 1단 로켓 회수에 

실패하며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 양대 민간 우주기업의 경쟁이 주목받는 상황

□ ETRI-美 아르곤연구소, 우주 연구용 반도체 공동개발 협약�(2025.01.17)

- ETRI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아르곤국립연구소(ANL)와 우주 연구를 위한 반도체 

기술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 우주 환경에서 발생하는 고에너지 입자를 검출·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반도체 기술 개발에 협력할 계획

- ETRI는 2000년대 초부터 고에너지 입자 검출기용 실리콘 디텍터 개발 및 제작 

기술을 보유해왔으며, ANL은 2023년부터 상보적 금속산화물 반도체 집적회로가 

집적된 실리콘 검출기 제작을 위해 ETRI와 협력을 추진

- 양 기관은 고온과 저온, 방사선 등 극한 환경을 견디는 우주·국방용 반도체 기술력 

확보에 나설 방침이며, 전자이온충돌기 등 다양한 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예정

□ 트럼프2기 출범과 우주 경쟁 심화...우주항공업계 경쟁력 제고 논의�(2025.01.17)

-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2025년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에서 재사용발사체 기술 

개발과 항공 가스터빈엔진 국산화 기술 개발, 세계 최초 L4 지점 우주관측소 구축 

등을 통한 독자적 영역 확보 계획을 발표

-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우주항공 분야 주요 인사

들의 정부 요직 임명으로 각국의 우주항공 개발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과 우주항공 강국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 강조

- UAM(도심항공교통)을 완제기 및 부품 제조 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회로 삼고, 공

공수요를 통한 민간 주도 개발 및 글로벌 진입 촉진 방안도 논의

기타 - (해당 없음)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501.20250117091206003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311.20250117092311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351.20250117120259001

